20051870          Yang Jae-sung 
The Lake Isle of Innisfree 

William Butler Yeats 

I will arise and go now, and go to Innisfree, 

And a small cabin build there, of clay and wattles made: 

Nine bean-rows will I have there, a hive for the honey-bee, 

And live alone in the bee-loud glade.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I will arise and go now, for always night and day 

I hear lake water lapp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ay, 

I hear it in the deep heart's core. 

이니스프리 호수 섬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욋가지와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 짓고서 

아홉 이랑의 콩밭 일구며 꿀벌 통 하나 놓고서 

벌떼 웅성대는 숲에서 혼자 살으리랏다. 

그곳에서 평화를 좀 누리고저 하니 평화는 고즈넉이 

이슬처럼 내린다, 안개 내려앉은 아침부터, 귀뚜라미 우는 저녁까지 

한밤은 온통 가물거리는 불빛, 한낮은 보랏빛으로 작열하고 

저녁은 홍방울새 날개 짓으로 가득차올라.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물 살며시 부딪히는 소리 마냥 들으며 

한 길가 잿빛 도로위에 서 있노라면 

찰랑이는 그 소리 아련히 들리네, 마음속 그윽한 곳에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Robert Frost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눈오는 저녁에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이게 누구네 숲인지 알 것 같다. 

그 사람 집은 마을에 있음에도 

그는 모르겠지. 내가 여기 서서 

자기네 숲에 눈 쌓이는 걸 지켜보고 있는 줄 

내 조랑말은 기이하게 여기리라.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농가라고는 지척에 없는데 

연중 가장 캄캄한 이 저녁에 길을 멈춘 이유를  

말은 방울을 연신 흔들어 댄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묻기라도 하듯 

그 외에는 오직 가볍게 스쳐 가는 

바람소리, 부드러운 눈송이뿐이로구나. 

숲은 아름답고, 컴컴하고, 깊다. 

하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할 길이 멀다. 

잠들기 전에 가야할 길이 멀다. 

Miseon Lee 

Poetry translation 

봄의 서막 

이 순간, 겨울의 풍경은 불안정하다. 

고르곤의 눈빛으로부터 쏟아진 푸른 섬광에 의해,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은 석판화 속에 얼어붙는다. 

공기는 유리로 변하고 

하늘은 마치 기울어진 도자기 그릇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다. 

언덕과 골짜기는 줄지어 굳어가고 

떨어진 잎사귀 한 잎, 한 잎은 냉혹함의 주문에 사로잡혀, 

수정 속에 갇힌 양치류 마냥 구겨져있다. 

조각상의 고요함은 이 마을을 정적 속에 사로잡는다. 

어떠한 마법이 

봄과 그의 신비를 막아선 

덫을 풀 수 있을까. 

호수는 수정으로 만든 보석함 속에 갇혀있고, 

우리는 이 얼음으로부터 무엇이 소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지만, 

초록빛의 노래하는 새들은 저 바위들 위로 날아오른다. 

Prologue to Spring 

The winter landscape hangs in balance now, 

Transfixed by glare of blue from gorgon's eye; 

The skaters freeze within a stone tableau. 

Air alters into glass and the whole sky 

Grows brittle as a tilted china bowl; 

Hill and valley stiffen row on row. 

Each fallen leaf is trapped by spell of steel, 

Crimped like fern in the quartz atmosphere; 

Repose of scultpure holds the country still. 

What countermagic can undo the snare 

Which has stopped the season in its tracks 

And suspended all that might occur? 

Locked in crystal caskets are the lakes, 

Yet as we wonder what can come of ice 

Green-singing birds explore from all the rocks. 

이곳에 

이 순간 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눈썹 위를 당신의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나의 두뇌가 자라나는 곳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 나는 나무입니다. 

나의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로, 

나는 내게로 이어지는 발자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잎맥에는 

나의 모든 원죄의 얼룩을 지워 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두 손은 많은 죽은 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건가요? 

나는 이곳에 잘못 인도되어진 것인가요? 

왜 나의 두 손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일까요? 

신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빠른 속도의 인공위성에 비해 

나의 존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내 마음의 것이 아닌 운명을 따라나서기에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나의 아픔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Here 

I am a man now. 

Pass your hand over my brow. 

You can feel the place where the brains grow. 

I am like a tree, 

From my top boughs I can see 

The footprints that led up to me. 

There is blood in my veins 

That has run clear of the stain 

Contracted in so many loins. 

Why, then, are my hands red 

With the blood of so many dead? 

Is this where I was misled? 

Why are my hands this way 

That they will not do as I say? 

Does no God hear when I pray? 

I have no where to go 

The swift satellites show 

The clock of my whole being is slow, 

It is too late to start 

For destinations not of the heart. 

I must stay here with my hurt. 

Park Jae-in 

Wilfred Owen (1893  1918) 

Futility 

Move him into the sun-Gently its touch awoke him once,At home, whispering of fields unsown.Always it woke him, even in France,Until this morning and this snow.If anything might rouse him nowThe kind old sun will know. 

Think how it wakes the seeds-Woke once the clays of a cold star.Are limbs, so dear-achieved, are sidesFull-nerved, still warm, too hard to stir?Was it for this the clay grew tall?-O what made fatuous sunbeams toilTo break earth's sleep at all? 

윌프레드 오웬 

공허 

그를태양으로 옮겨라- 

그의 집에서는 부드러운 태양의 손길이 그를 한숨에 깨웠다. 

이제 씨를 뿌려야 할 밭을 위해서. 

항상그것이 그를 깨웠다. 프랑스에서조차도. 

오늘 아침 이 눈이 내리기 전까진 

만약지금 무언가 그를 깨울 수 있다면 

저 온화한 늙은 태양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씨를 깨우는지 생각해보라- 

한번일어났던차가운 별의 흙을. 

소중하게 잘 성장한, 신경이 잘 발달된 몸에 연결된 사지들, 

활기차고, 여전히 따뜻하다. 그런데 왜 쳐다볼 수 없을까? 

이것때문에 흙이 높게 쌓인 것이었나? 

-아, 무엇이 얼빠진 햇살로 지구의 잠을 완전히 깨우도록 수고하게 만들었나?? 

Ted Hughes: 

Hawk Roosting 

I sit in the top of the wood, my eyes closed. 

Inaction, no falsifying dream 

Between my hooked head and hooked feet: 

Or in sleep rehearse perfect kills and eat. 

The convenience of the high trees! 

The air's buoyancy and the sun's ray 

Are of advantage to me; 

And the earth's face upward for my inspection. 

My feet are locked upon the rough bark. 

It took the whole of Creation 

To produce my foot, my each feather: 

Now I hold Creation in my foot 

Or fly up, and revolve it all slowly - 

I kill where I please because it is all mine. 

There is no sophistry in my body: 

My manners are tearing off heads - 

The allotment of death. 

For the one path of my flight is direct 

Through the bones of the living. 

No arguments assert my right: 

The sun is behind me. 

Nothing has changed since I began. 

My eye has permitted no change. 

I am going to keep things like this. 

테드 휴즈 

쉬고있는 매 

난 숲의 꼭대기에 앉는다, 눈을 감은 채. 

미동. 내 숙인 머리와 갈고리 같은 발 사이에는 
날 속이는 어떤 꿈도 없다. 

꿈속에서 나는 이상적인 사냥과 식사를 연습한다. 

높은나무의 편리함이여! 

공기의 부력과 태양의 광선은 

내게유리하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도 내가 시찰할 수 있도록 위를 향한다. 

내 발은 거친 나무껍질을 쥐고 있다. 

내 발과 깃털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 조물주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나는 내 발로 만물을 잡는다. 

때론 날아 올라 천천히 만물을 회전시킨다- 

내가원하면 어디서든 죽인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에. 

내 몸 안에 궤변이란 없다. 

내 방식은 대가리를 찢는 것이다- 

죽음의 분배. 

내 비행의 한 길은 
살아있는 것의 뼈를 관통하는 것이다. 

내 권리에 대한 논쟁은 없다. 

태양은 내 뒤에 있다. 

내가태어난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내 눈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다. 

난 이렇게 세상을 유지한다. 

